
올해 출제가 예상되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기소유예)에 대하여 

여러분이 정법에서 배우는 형사 절차의 큰 흐름과 개요를 보면 

수사 → 기소 → 공판 → 선고 → 형 집행이 있습니다. 

검사 자체가 공소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할 수 있죠. 또한 형집행도 담당합니다. (법무부 직제

에 전국 교정업무의 총괄부서인 교정본부가 있죠) 정법에서 불기소 처분과 관련하여 소년범의 문제와 

기소유예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종종 나오고 있죠. 그러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실무적 개요를 파악

하면 더욱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위의 그림이 바로 불기소장 겉면입니다. 수사검사는 위와 같은 불기소 사유 중 하나에 충족된다고 판

단하면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기소편의주의라고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불기소장 겉면

에서 해당 사유 중 하나에 검사 자신의 직인을 찍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의사실이 인정되

더라도 범인의 성행이나 동기 등을 참작하여 불기소하는 기소유예의 경우에 위와 같이 기소유예의 

칸에 검사의 직인을 날인하고 뒷장 불기소 이유에서 기소유예의 사유를 적시하는 것이죠. 

다음은 불기소 사유를 보겠습니다.

기소유예 :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의 결과, 피의자의 연령이나 지능,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

공소권 없음 : 피의자의 사망,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는 경우 등과 같이 소송조건 결여

혐의없음 : 증거가 없거나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죄가 안됨 :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

  



참고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범죄의 피해자는 어떠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배우는 헌법재판소 파트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겠죠. 

올 정법에서는 헌법소원 문제와 관련하여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로서의 헌법소원 문제

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검찰 개혁과 관련하여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추세이기 때문이죠

공유와 배포는 자유로우나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세요

2020 리갈 마인드 랩스. 


